
제조업 현금보유액 25조9000억원!
LG경제연구원 , 2002년 1- 6월 기준 상위 10대기업은 무려 788% 증가

2002년 상반기 제조기업의 현금보유액은 25조9000억원으로 1991년보다 25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, 1991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12월 결산 400개 상장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현금성 자산

(현금 및 현금등가물+단기금융상품+유가증권) 규모를 조사한 결과, 모두 2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.

제조기업 현금보유액은 1991년 7조4000억원이었지만 1993년 10조원을 넘어섰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20조

원을 돌파했다.

현금을 제외한 후의 자산에 대한 현금보유 비율은 1991-1995년 7-8%대를 유지하다 1996-1997년 6%대로 하락

했다.

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다시 7%대로 올라선 뒤 9.11테러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2002년

상반기 현금보유비율은 10%를 기록했다.

현금보유 상위기업의 현금보유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.

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, POSCO 등 상위 10개 기업의 현금보유액은 1991년 1조7000억원에서 2002년

상반기 15조1000억원으로 무려 788% 늘었다.

이들 기업의 현금보유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%에서 59%로 확대됐다.

외환위기 후 구조조정에 성공한 우량기업이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면서 현금 보유규모를 늘렸던

것으로 풀이된다.

이와 함께 현금보유액이 많은 기업은 수익성이 양호하고 재무구조도 우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현금보유 상위 100위 기업의 자산수익률은 3.7%로 300-400위 하위기업의 3.4%보다 높았고 차입금 비율도 상위

기업이 36.4%, 하위기업이 47.1%였다.

그러나 현금보유액이 클수록 투자액이 많았고 위험도도 컸다.

상위기업의 투자비율은 9.4%, 하위기업은 7.8%를 기록했고 현금흐름 변동성은 상위기업이 4.9%, 하위기업이

4.0%를 나타냈다.

LG경제연구원 박상수 연구원에 따르면,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현금보유액이 많은 기업은 전략적 자

유도를 높일 수 있지만 비용지출이 방만해질 수 있어 각 기업이 자사에 적합한 현금보유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

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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